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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란인들에게 카펫은 생애 최초의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다. 수많은 이란인들은 

어릴 적부터 카펫 위에서 미와 예술을 배운다. 이란에서는 카펫은 다른 어떤 것보

다 예술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. 카펫의 디자인은 오랜 세월에 거쳐서 수정되고 검

증되면서 발전해왔고 오늘날 이란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되었다. 한정된 주제에도 

불구하고 카펫 디자인은 형태와 구성요소를 조금씩 변화시켜왔다. 페르시안 카펫

은 자신들만의 개성 있는 디자인을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면서 다양하게 변화해 왔

다.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슬람공화국은 이슬람 디자인과 정치적인 주제를 강

조했지만 페르시안 카펫 디자인의 다양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. 

현재 이란에서 카펫 산업에는 약 2천2백만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카펫 직공들

은 약 8천8백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.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4.6%에 해당하는 

것이다. 페르시안 카펫은 비석유 부문으로 이란의 최대 수출품이자 이란의 자존심

이기도 하다. 오늘날 이란에서 카펫 직조는 가장 보편적인 수공예이다. 또한 이란

의 카펫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. 페르시안 카펫은 색채의 풍부함, 패턴의 

다양성과 우수한 디자인으로 다시 명성을 얻고 있다.




